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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들 가운데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전에 저해되

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. 더 큰 문제는 그런 

행위가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. 차량 운행 

시 사소한 것 같지만 꼭 지켜야 할 잘못된 습관에는 어

떤 것들이 있을까?

1. 운전 자세 

2009년 독일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총 운전자

의 75%가 잘못된 자세로 앉는다. 앉은 자세가 나쁘면 목

과 등이 뻣뻣해질 뿐만 아니라,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지면

서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. 

좌석 높이에 신경을 써서 앉았을 때 앞유리의 가운데

쯤에 눈높이가 오도록 한다. 이 높이는 계기판을 보기

에 좋다. 엉덩이가 등받이에 붙도록 깊숙이 앉고, 페달

을 밟을 때 무릎을 심하게 굽히거나 펴지 않도록 간격을 

맞춘다. 또한 등을 곧게 세우고 운전대를 움직일 때도 어

깨가 늘 좌석에 닿도록 한다.  

2. 변속기 위에 손 올리기 

변속기에 오른손을 계속 올려둔 채 왼손으로 운전대

를 잡고 운전하면 시프트 포크가 눌려서 마모돼 부품 

교체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. 무엇보다, 양손으로 운전

대를 잡고 운전해야 더 안전하다.  

3. 정지 상태에서 핸들 조작하기

좁은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다 보면 정지 상태에서 운

전대를 움직여 바퀴를 돌리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다. 사

실, 핸들은 차를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며 조작하는 게 

운전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행위

좋다. 정지 상태에서 바퀴를 움직이면 받는 힘이 커져 타

이어 및 스티어링 시스템 전체에 무리가 간다. 수리비가 

많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.

4. 부적합한 신발 신고 운전하기 

2015년 한 보험회사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, 여성

운전자의 25%, 남성운전자의 13%가 운전 시 플립플랍

(flip-flop, 엄지와 둘째 발가락에만 줄을 끼워 사용하는 

슬리퍼)을 신는 다. 네 명 중 한 명이 운전 중 플립플랍이 

운전석 바닥 매트에 끼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, 다섯 명 

중 한 명은 플립플랍을 신고 운전하던 중 페달에서 발이 

미끄러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.

5. 워밍업 위해 엔진 공회전 시키기 

날이 추우면 차량을 공회전 시킨 후 운행하는 운전자

들이 있다. 이는 몇몇 국가에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모

터를 망가뜨리는 행위이다. 오랫동안 공회전을 하면 오

히려 워밍업이 느려지고 기름의 윤활 작용이 저해된다. 

게다가, 과도한 연료가 엔진으로 들어가 연료 낭비의 주

범이 되기도 한다. 공회전은 또한 머플러와 배기관에 물

을 생성해 이들 부품의 부식을 촉진한다.

6. 대시보드에 물건 올려 놓기

대시보드 위에 둔 사소하고 조그마한 물체가 치명적

인 미사일로 돌변할 수 있다. 자칫 사고라도 나면 말

이죠.

7.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만 사용하기 

내리막길에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살포시 밟으며 운

전하는 습관은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에 무리를 가해 

빠른 교체를 불러온다. 대신, 브레이크 밟는 시간을 줄

이고 쓸 때만 강하게 밟는 게 좋다. 내리막길에서는 엔진

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. 

8. 산만한 운전 태도

미국의 질병 통제 센터(CDC)에 따르면 산만한 운전자

로 인해 날마다 최소 8명 사망, 1160명이 부상을 입는다. 

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네비게이터를 조작하는 것뿐아

니라, 동승자와 다툼도 산만한 운전에 포함된다. 

CDC는 산만한 행동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.

● 시각: 도로와 앞차에서 시선을 떼는 것

● 메뉴얼: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것

● 인식: 운전 중임을 망각하는 것.

9. 후진기어 변속 실수 

주차할 때 빈번히 저지르는 실수이다. 차가 앞으로 움

직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후진 기어를 넣으면 변속 장치

에 급격한 무리를 불러온다. 고장 시 수리를 위해서는 많

은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. 

10. 부적정한 타이어 공기압

타이어 기압이 너무 낮은 상태로 운전하면 빠른 마모

와 더불어 연료 낭비, 브레이크 문제를 불러온다. 차가 

기우뚱하거나 휘청거리기 쉽고 종종 과열 상태로 이어

지고 파열되기도 한다.


